Kugak Orchestra in the 20th Century : Traces of Chaos by 황준연
Kugak Orchestra in the 20th Century 
: Traces of Chaos* 
HWANG. Jun Yon" 
The university education in Korean music that began in 1959 set a new 
paradigm of Korean music. serving (L< a platform for a new g<'TlrC of composed 
music for the st/Indardized Kugak or<IlCStTll. This genre is one of the corollaries 
of ulliversity curricula, !ha! were inevitably influenced by a WestCIT\"oriemed 
music education sysrem in which Korean music had been incorporated into. From 
the QUl<;e(. university education in Korean music was characterized by both the 
upside of mising d,e profile of new Korean music md the downside of a less 
than clearly defined direction. 
While Kugak orchestras tllal competitively <prnng up tlnoughout the country 
served to ac<:ommodate IlJIiversity graduatcs and developed their own skills by 
employing highly qualified perfonuers. a number of problems were caused by an 
under-prepared Korean music conummity itself that suffered a shortage of 
composers, conductors, md well_trained critics. 
The conductor, above all. IJas to Ix equipped witll thorough knowledge of the 
performing tc<hniques of individual instruments that make up the orchcstm, as 
"",II as with knowledge of all genres of Korean music ranging from the 
traditional 10 the eontempol'Blj', and prefet1lbly, has to be "",II-versed in Western 
" ;wg.k l<eruUy m",,'-' "Rm"." trilltio",,! """",", OO! in 'h" ",ru,,", the Ku".k """"""" _ 
<0 , """""«1;,«1 ""''''''''' ""'- """" m<O l:>ciog in Ille 2(kh oontu')'. sp<riaIim>g in <eo.l]X>S«l 
mu.,", I", Korean iflAAllOCllU.. 
~ 3coul ';,uon.il Um,,",,'l' 
classical music '0 that he! ,he may maintain lofty musical ideals. All in aU, he 
I she needs to have a well develOped car for TllUSic, living up to the bigh 
standards required of his! her role. 
The latter half of the 21)th century witnessed unclear proclivities of composit-
ions for Kugak orchestra, which made no subslanlive progress. failing to pursue 
a clearly defined objective. Apart from lhe lack of compos= and critics, 
however, the ''vanity fair" of conductors. as it were, was at the core of such 
chao,. Now that we arc in the 21st century, it is high time thaI we Over<:all>O 
,uch chaos as we are in dire need of nrusicians capable of creating Kruean music 
of our age, and thus, we need to create the riglu environment that will pmdu<:e 
"= 
@셰이 생 극익전，. 그 흩드의 "" 이 










m세기 강끽f-i(-<11'꽉의 얻，.오릅 보연 (1) 7}<>Fi운용 위λ 찬 여려 가치의 극악기 
를위한옥주곡형g 의 악옥을(잉 소그용의 양주곡 증중.?r'각。 냐 셔양약'1등검 
。1써 쓰는 유전형대의 악곤을 Øl 얘규요외 극악잉현악융 위영 익FS늘오 대\'111" 수 
있겠이 
이 7년데 ξ걱녁은 초기 황앵게1936-- ).의 '1아긍 옥주응ε 정'r-_~ 하여 거꽁1 
히긍 웅응 아얀 익~들이 지긍까지 수응은 각흑7많에 의하여 강~ε1었아 그 이꼭 
응의 까엉성ξ 끼 재 의 영주7뜯어↑ 의하여 경증ζ 고 수용되는 끽갱응 거껴사 어느 
정도욕적이 구명"었다 욕주악기응외한 쩌*~극유.;<}，익 ξ주회률위§뼈 앤드 
서%에ιJ 
" ε잉g약'.영 
시 영요얀 것이나 그여고 그 수요가 증대멍에 에R↓시 그러한 작용도끊김 &이 직F 
되 l지안그 ι샌을외 가지는언샌가 안"깨고드이jq71 이Iμ1다 역λ}의 f용속 
에서 웅지 양옹 직f-~온 "]4'-도 올아강지 flt-(} 것이고 좋응 작용온 거8 연주경 것 
이기 얘운이나 
또찬 갱랴파 연주를 양쩌 경i 는 소그웅의 중주흑응응 니녕대호 등등한 망영으표 
써3ε웅 국o의 깅융 오색하는 다앙한 시도늘오서 갱중등에께 다가가여 용7 를 띠끄 
았다 쇼그능 응악 중에 는 좋응 끼영흥1 'i'~'7 1 얘환1다 이처영 깅응 응?써λi 
,çi', 작증을이 나응 수 았는 것응 한강을이 스스호 응악응 안융기 예운이나 그을윤 
그등의 응악의 갱양파 작흉의 안생도에 대얀 끊잉없는 지기 성~ 응-B}<겨 재-".，'t­
용약용 추구하고 안등다 그등이 추:;'-BH= 용익F용 위히써는 새sεε 악7]나 노얘응 
당딩하는당원의 보종이냐교체도애우신측하Rε 용이하져 。 루아진다 소그S응 
어느 기써 소속쩌 어연 속생 한 세E각 께잉에 。1암"'1::<1 ~i는다 그허g 
씨로운응앙 선션한좌흥응안S을코자히판강한 추친혁과 킹쟁픽응갖고 있는 것이 
나 ~샤'1 옥주곤 운야와 마찬7}'지로 소그웅의 응악은 수" 의 션택으로 경갱쇠 
는 시장의 끼능예 영겨두어도 중옥 것이+ 
(t-제는 강악 국익싼현익써 있다 X 난 반세기동안 헤아언 수 없융 얀응 수많응 
욱악얀현악싸용능이 생싱되고 연주오얘샤안그 대운용ξ 잊혀지고사"진 것이 
오늘의 언설。 나 국악연인떼단이 연주얀 장끽국익닝 가운에 진정으호 강용찬 수 
있는각증용 딴견히는것은 극에 드옹기 얘g이다 애 그러한가? 아 글은 w세기의 
장에f 국악잔갱악의 갱생파 연화에 쩌여용 상녁서 정대 안국응악의 앙향육 5ι냉하 
깅한아 
2 본론 
국악강연익"1란 8 이는서양3ι3용악의 용역악단이강안에서 션이원것이다 그 
히냐 국악싼f셰익안은 단지 서양 오케스트라릉 흔 에서 안S 것이 아니다 i션i걱 
궁정 약대 어 는 ~ 성 유오의 ‘'J-*↑이l~영이 녕는 앙옹 연주자가 "꺼 갱주하는 영 
2"'1171 껑액 깅약잉앤.그응드인 •• 잉 
가익이 존쩌"였.-.::1< '7μι선요리진잔}의궤J.18O;1). 따혀셔 서양응악의 득세에 일벼서 
국익에안정두어가 λ다처인 용여신 국악관언악의 설에는그 언정5'. %-'1한죠”조 
의 퉁가와파엔가악양F에 뿌리응 T고있는것이다 양고로증한의 애만강현악응 
잉잊 국약71릉서깨찍 악기와갱주양수았‘i옹고져서 앙찌핑주"3-"H는육인씌 안연 
악용이R얀다 이는흑-~에는닝첸과당리조션죠외 용전한궁갱 익대"1 ~.숙하지 앉 
았었기 얘훈양 것끼다 그러ε!...~ 국악9연악f이란 존쩌의 정풍성이나 정예ιh애 니 ι! 
회의걱 시각응근거가 없는것이다 국악야연악각 P제는익f안.;，:.，재의 푼재가 아니 
라그용익파 ~~-i'ν4에 았는 것이다 
국악안현악옥" 유λ}얻 @주곡의 직R은 깅기수{1917- l9!’6m.￥터 시 샤의었다 
그의 걱F작 용끼는 어느 객셔Ri-.\2.'에서 시작오 었다고 하지얀 해망 이후 각욕딩 것응 
대부운 장칙아 대한인1응 기려는 끽용응 었다 그피 ’$등은 그가 소유한 극 g 
국악원의 악애등파 국악샤양싱소 찍생을셰 익히여 영주의었으며 그 융악응 조션조 
궁중유"~ 힘꺼딩1파 H\5:'δ’개 갱악의 응제을 엇어냐지 않E 얘우 보T'녁인 킹양의 
것응이었다 이즈.i'.' 1잉0년대F 터 '"여 션용얀C 는 전용응악 갱긍'À}등 71--~세 서구 
"' 개딩의 양직‘~， 까F꽉개 "성융 툰 샤강은 거의 앙었으". 。얘 국.，산정치에갇 
용어도 9성X상+ 
ξ격걱인 갱각R악 직딛은 국악의 얘악교올샤 6세 사작되었에 우연전 겨 기가 
쇠아이가 되고 이승안 얘용영의 건당얘 의하여 iθ〉 9 연 서용대억~'- 옹악대찍써 국악 
새가 성지의었다 앙시끼씨의 한F국의 응익얘악M서는 성악싸 개싸 삭픽파 중의 
학，，\ 껴 서 오표지 서잉냉악얀융 교유약고 잉었다 신 응 "'l-"l'"써↑서는 영양오는 서 
%ι응악 교응영잉에 드때 의존하에서 또한원으오는국악의 현대석 교옥?영 파 영양 
의 갱딩에 진혁하"" 그 히내가 새 국익탁의 ‘'"파 영주''11요었나 얘녕 ，]속격3 
E 즉익약끽 정，]일ι표회률 용승”이 얘&운 갱각국걱나우들이 소개되 었다 
때잉추어 .%, 녕 3츄다 극링국-<1l원에서 신국악이공"'~를 시영하영고 。1응 용익여 
징각국악콕ε 。 1 연주양효ε 었나 이 시，]의 신궁안자욕，]응응서%'-l\이교용악예 
학 국악파까 직써과 을신의 경듀 야노틀에었다 。1융응 용주옥 연주옥 중주곡 성악 
8ι 용~악져" 
곡 안깅약 응 *강 서끊악의 。。켜응 도입하였다 ιS써 이 λ쩨 욱익f함 
에도서양 오야스드라치영 시외애가둥장히tl!4 아 영응 작곡7"을응 각자써호 i 
칙덕7 영으cè 산국악에 오전"었다 
허옹 씨곡7등외 초기의 신戶석F용 이양 성송도 양극한}응 오'1- 보여주었아 즉 션 
용 응악의 기영응 용실히 여흔 씨앙과 이것응 크게 연형시킨 。νg가E드"인 에응 
에 이으2νq지 각"'이색의 석증을" 작곡이었다 니아기써 포스는I!l.언"얘기 후안 
응 -",]'i!::i1 양는 서구응악의 셔R7}약 외국안에 의한 젝"'도 더어 니，'"다 이치영 
이즈유익 창"l-'극익탁등은 애우 4"J닝었j 특에 싱연격인 각양。1 fh 다 
쥬.，쟁’에싼 이용1 녕식여.Q...~ λ뺑 갓응 '%;년 .행 세융시링한!강 
연악단에시 ’F티이다 그허냐 용져!’으， 국악8현"이 용성화 연 것온 }’끼 년얘약 
00년대를 거‘ 연 꺼 성잉잉 진국 각 대약국악파이 극악란생악인S파1 또한 각 시딩 
도링익 국악낀"악ιq 년에등아 마수 섯링외연서우써사고 녕때마} 그 경파오 전국 
에 욱악안연악ü의 영강이 용게 띄었4. 여강서 신저 국악P연악 "쥬익 수요가 급 
ε"에 의었.，. 전국애이약국악과의 갱기인주에약걱h긍국악g현악연의 '!!-R찌에서 
국F악t{!i씬Iql윤 우{한 신작국<;>F，응이 연속칙으3 일ji5']기에 이르었다 
00년대쭈터 수잉응 국악한허약 2일잉양1 용써 나&다 각 악''''서는 나양잔 
스타영의 욱악완연악융 징한 창i‘ 국익암를융 정생녁으표 연주해영다 교양곡이강 
제응S 용이지는 양"으냐 서양의 교영악 비슷한 익껴의 임틱에서 유터 죠용 λ 옥 
7 상카 동파 비슷한。R을". 특히 영주약 영석의 çP]-을이 안고iF 용표역잉다 
~요인 갱펙r 으캉약연힌 각? 작웅등응 잉갱나개 4양한 싱양응 3ι었나} 어언 악g-응 
샌용시P얘 기영융 」대호 응져 놓앙아 정악풍-<>]:끼냐 "좌익R웅의 보수걱잉 칙%도 
았으며 λ익응승에 얀응타악기 혀등익 m.sc 신영을 강2펴는@잉등도않았다 그 
'1증에는 딩자 의셔 응영"피}약 다。 나맥양강 주구영 생 장직얘이 경여잉 착용.~ 
않이 웅장하었t:J-. "1씨양하연 극1↑기 스，"1의 특 '" 연주기영파 우관한 」〈￡껴1 ;;t 
’「운 융양으호안 가득 찬 익극도 응씬8 었 Cι 
!흑히 잉우서양응악싹곡천공j써 깨 우족적써득영에 연주되는 국의}안영약신자 
@셰"잉각국잉잉잉{ 그쟁에적 % 
7h't-예에는기초운엉δ 도 잊지 %는양져경 전피 아애영수없는 잭"'도잉시 않았 
다 7연 공식파 꺼이씨 있용 얘 "댁이 돋보。 는 것이예， 기초"'''갱도 기치시 잉응 
"격의 작용도 걱지 않았다 상지어는 양성도 높은 각딩;응 작F옥히려는 ~.허죠;차 보 
이지 %는칙꺼웅도 영주g었다 
융이켜 보연 이 ι든 약앵의 원안온 f용즉숫시영 상경연 국악앙연익단익 긍격 
전 쟁갱에 있있태 *ε 악안써 서 언 언 야 개칙에는 정71'<유껴약 기타득영 영주희 
얘 ￥1요하국악8연악@ 외한 씨"'~ 얘우증이었" 또한 신끽，.의 외측올 의화당안 
영준，，，]원칙I-~가도 역사 않치 않았다 국악재는아직 인찌를그리 냥아 긴셔내지 
웃하3으이 .현약용 위한 각증도 준비오 지 않았다 걱$의 f요에 비에여 공급이 
깅μ족한상영이었다 
당시에는 국악이꼭에 얘한 。1ε져 얘경 R 찌대호 감추있다고 하기 어려8다 언 
듯한시국익의 갱석이흔애도 명g 없년 9횡.，었다 더욱이 며아노 연주보다션용 
국악기릉 더 잔 아주는적야7t~ 앙치 앙았다 국익f판갱악잉 위얀 "작의 ’F•1 하 
추O째에 이주ι 갱 수는 었7lt:J-. 
우엿보나오 C욱 큰 운께는국악깐현악단을 。 끌고 나안-'iJ"얻순u↑딩 지"자도 거 
의 없었아는시경끼다 응악‘”’의 드센느는칙암4의 손에 있겠지tt 현섣쩍인 용 
익의 권혁파 영양찍은 지후 자에께 딛;겨져 있다 지ψ자는 국악d현악단F써 연즉하 
는주녁올 션갱 S}:고 그것응 용」용하제 언극하도혹 익'"익 연주4융 훈련시키요 ‘연 
하> 이상적인 용씩양 얀용{ 내는 λHt이다 X 찌웅융 싹고 단 위에 ‘이 사서 강 
연악당익 "은 영주X뜯 지휘히순 예에서 얘갱}을 를기도혹 이E한 자려가 0'ι 나 
~，강에도 현실얘서는 인우 지" τ려도 경중흐지 잉응 인Aι등경 싱잉지이자 자껴가 
애쩌졌다 
지휘자의 수준파 영양에 으 한 우자용용 셔곡가의 수준파 취엉매 의한 쩌얘얘 옷 
gν'1:<1 양는-tl， zl'궁 딩악안해야안익 당원능옹 오.'1' 이4~ 요디션 용훈유 흥파한 
갱중원 수준늪은 연주셔을.~"'. 채"져 있ct. 여<1껴 야띤 잔언악'"아iHl"시라도 가 
온격으오 영주개샤 신호을 얻으연 찌우르는 지이용으! ’1자~} ~~ξ애 ~추이 연주앙 
수있는놓녁옹갖추코았다 그칙으표우당한연주를해내기는이 3 지 ~N {è.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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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y애 잉다 객얘용 * δ'1 -JJ-푸.;-]-:rr 해석히4 휩썩 연주릉 아*셔 노력낀t 지 
와자" 오히여 소수었던 것아 안이꺼Fε 현싱아었다 또전 x ￥ 자의 유악 취양도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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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h옹 이끌이 갈 것아다 
국악강연익H'c악의 ~I앵에는께S씌 ?껴도그저연에 깐혀 있다 지휘자는응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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